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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areer options and 
career barriers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09 students(male 628, female 681), who were analyzed with 6 career 
items and career barrier inventory.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wo-way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barriers factors that students experienced a lot were future 
anxiety and lack of career informations. Accoding to sex,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s on the career barriers, but accoding to grades,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s on the career barriers. Second, career barriers showed high level in case that 
students chose their majors accoding to the factors of professors, score level and others' 
admonition. And career barriers was higher in cases of the students who had the level of 
below the common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who had a minor or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because their majors were unsatisfied, who took courses with their pals, who 
chose their jobs in terms of pay level and working region, and who had uncertainty on 
their apptitude and interesting.

keyword : career, career options, career barriers

Ⅰ. 서 론

직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달, 사회 가치관의 변화 등

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 사회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합한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진로계획을 세우거나 성취해 나

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다(김은영, 2001).

진로(career)란 생애, 경력, 직업 등으로 해석되지

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

나는 일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역할, 그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함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는 과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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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 단계에서도 계속 

축적해 나가야할 미래적 인생행로라는 의미도 담

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

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서 만족하고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자신이 만족할 수 있

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당 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

미 및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

하기보다 학교 서열 및 합격 위주의 대학 선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선택의 과정에서 진로

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 그

에 따른 진로 불안 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

응하지 못하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의 수단으로 진

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764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2007년 6월 19일)

전체 응답자의 49.5%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나 직

종, 기업 등에 대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

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각 대학교의 상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의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보

고서에서도 대학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심각한 고

민은 바로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고 신입생 입학 

후 예상되는 문제나 개인상담신청 시 주 호소문

제도 진로와 적성 문제가 가장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관련 변인

들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진로탐색장애

(career barrier)는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을 말하는데, 진로관련 변인 중 

진로계획이나 진로탐색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개인 및 집단의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인

식해야할 요인이다. 즉,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

로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진로발달 측면

에서나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

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어떤 요인인

지,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획

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은영,

2001).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수‧해양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진로장애를 경험하고 있

는지를 탐색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진로선택내용

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진로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6년 부경대학

교 재학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산과학대학 학

생들은 수능 성적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재학생들이 휴학을 

하겠다는 비율이 6개 단과대학 중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 결정

에 의해 진로를 준비하는 수준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부경대

학교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환경해양대학 신입생

들의 학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는 비

율이 타 단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

이었으며, 전공선택 이유에서도 합격 가능성으로 

전공 선택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

를 고려했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와 

같은 측면은 수‧해양대학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한 진로 장애를 타 단과 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기에, 진로지도 및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해양대학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진

로선택에 따라 진로탐색장애가 현실적으로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진로탐

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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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선택

지식정보화 시대에서의 대학교육은 개개인이나 

개별 대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

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

다(윤소정‧신수진‧이은영, 2007). 사회인으로서의 

정체가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

에 긴장을 유발하게 되고 여전히 정체위기와 역

할혼미를 경험하는 단계에 있다. 이때 개인은 사

회의 욕구와 개인의 요구를 잘 통합하는 진로정

체(career identity)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는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탐색,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자기탐색과 자기

이해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 성격, 능력, 적성과 흥

미는 어떠한지, 자신의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탐색과정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이란 

자신이 종사할 직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아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기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에조차도 매우 제한적이고 왜곡된 정보

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세계 전

체적인 조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

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정한 직종의 장래전망은 어떤지, 선택한 분야

에 가능한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

여 잘 알아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신

에 대한 정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진로선택에 대한 이론들에는 Parsons의 특성-

요인 이론, Roe의 욕구이론,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론,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등이 있

다. Parson(1909)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특성들을 심리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내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

하도록 도와주었을 때 성공가능성과 직무만족도

가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직업발달은 인지적인 

과정이며 개인의 직업결정은 추론과정을 통해 이

루어지며 직업선택은 일회적 사건으로서 누구에

게나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하나의 직업목표가 

있다고 본다.

Roe의 욕구이론은 각 개인들의 욕구구조가 초

기 유아기의 만족 여부에 달려 있고 개인이 특정 

일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 직업을 원

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욕구체계에 영향을 받았

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유전은 흥미와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의 발달은 가족, 문화

적인 경험, 성과 인종에 의해 형성된다. 유전과 

초기 환경 내 여러 영향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

을 하도록 에너지가 집중되고, 이 심리적 에너지

는 개인의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이다.

따라서 성인의 직업선택을 아동기에 부모-자녀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이

라고 봄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직업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Holland의 직업적 성격 유형론은 개인의 성격

유형이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친다고 보고,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곧 그 사람

이 가진 성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차타순, 1996

: 2008, 이희영). 따라서 성격유형과 환경간의 좋

은 적합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그 직무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 직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과 개인 발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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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과 직

무환경간의 불일치는 직무불만족, 불안정한 진로

통로, 낮은 직무수행을 이끈다고 보고 있다.

Krumboltz(1979)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를 선

택하는지, 왜 특정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는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소질

과 특성,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

근기술을 제시하였다. 즉 어떤 분야에서는 유전

적 소질이 많을수록 이후 학습과 교수에 대해 더 

잘 반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과 사

건들은 개인의 통제밖에 있으나 역시 개인의 진

로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Mitchell과 

Krumboltz(1990)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

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에 영향을 주

고,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낳고 지역의 

특성, 교육의 이용가능성, 부모의 교육열의, 학교

체제, 직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조건 등도 직업선

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

지는 특정 직업에 대해 가지는 기술의 습득이나 

선호도는 이전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많

은 선행 학습 경험의 결과라고 보았고, 인지적 

수행능력과 정서적 경향성인 과제접근기술은 환

경을 해석하고 미래사건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진로탐색 장애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

는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진로발달적 측면에서나 

진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나 어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문제요인은 어떤 요인인지, 또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은영, 2001). 진로장애

(career barrier)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

는 개인 내적이거나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

(Swanson & Woitke, 1997)을 의미한다. 이 정의

는 장애가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 내적(자기-

개념)이고 환경적인(작업장 차별) 요인 둘 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진로장애라는 구성개념은 타당

하고 유용한 개념이다.

Gottfredson(1981)은 개인들이 직업적 열망을 

실행하기 위해 장애에 직면할 때 자신들의 목표

를 타협할 필요에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제시했

다. 이 이론은 자기개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

경, 자기개념과 환경의 상호작용 세 영역에서 장

애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Lent 등(1994)의 사회인지모델은 진로관련 장

애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준

다. 이 모델에서는 사회인지적 기제 특히 자기효

능감과 결과 기대가 진로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개인의 흥미, 선택 목표, 선택행동이나 

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사회인지모델에서는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

인, 경험적 요인들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회인지적 변

인들이 흥미, 목표와 선택행동들 간의 가정된 관

계를 중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진로장애들도 개인 내적

인 것과 맥락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영향

들이 종종 같이 발생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고 보고 있다(Swanson & Tokar, 1991a;

Swanson & Woitke, 1997). 그러면서도 진로발달

을 방해하는 개인적 요인(낮은 자기 효능감 등)

과 맥락적인 요인(중요한 타인들의 불승인 등)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 두 요인을 구별

하는 것은 환경적인 장애요인들이 개인 내면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며, 환경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

할 것인가 하는 대처전략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다(김은영, 2001).

본 연구에 사용된 진로탐색장애 척도(김은영,

2001)는 사회인지모델의 통합적인 이론적 틀 속

에서 내적, 외적, 상호작용적 원천을 포함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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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원천에서 진로장애가 기인된다는 것을 가정

하고, 현실이나 실재적인 정보에 기인하는 객관

적인 장애요소보다는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직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각된 진로 관련 

어려움’이 진로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진로탐색장애 척도의 구성은 9개 

요인(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으

로 이루어져 있다. 김은영(2001)의 연구결과에서 

이 척도는 진로 미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

었고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 학생에 비

해 진로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지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사용하여 진로선

택 관련 문항에 따라 진로장애가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부산지역 P대학교 재학생 1309

명으로 수산과학대학(6개 학과 또는 학부 : 식품

생명공학부 208명, 해양산업경영학부 113명, 수산

해양생명과학과군 139명, 수산생명의학과 63명,

수‧해양산업교육과 29명,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107명) 659명(50.3%)과 환경‧해양대학(4개 학과 또

는 학부 : 환경시스템공학부 119명, 지구환경과학

과군 157명, 해양공학 및 조선공학과군 174명, 환

경대기 및 위성정보과학과군 200명) 650명(49.7%)

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628명(48.0%), 여학

생이 681명(52.0%)이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1학

년이 313명(23.9%), 2학년이 344명(26.3%), 3학년

이 350명(26.7%), 4학년이 302명(23.1%)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진로선택 관련 내

용 6문항과 진로탐색장애 검사 45문항이었다. 진

로선택 관련 문항은 전공을 선택 이유, 전공만족 

정도, 전공불만 차후대처, 수강과목선택 기준, 직

업선택 가치 기준,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 등으

로 구성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시 진로선택 관련 요

인으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묻는 문항들이다.

그리고 진로탐색장애 검사(KCBI: Korean Career

Barrier Inventory)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각

하고 있는 진로장애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김

은영(2001)이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고, 리

커트식 4점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대체로 그렇다’

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였다. 이 

검사는 김은영(2001)이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 연구에서 진로 미성숙을 유의미

하게 예측하여 진로 미성숙도를 36%설명하였고,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유의

미하게 판별할 수 있었던 도구이다. 진로탐색장

애 검사의 하위 요인들은 대인관계 어려움(5문

항), 자기명확성 부족(7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

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직업정보 부족

(5문항), 나이문제(4문항), 신체적 열등감(4문항),

흥미부족(4문항), 미래불안(6문항) 등이고 본 연구

에서의 검사 신뢰도(⍺)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통계처리

본 연구는 2008년 10월에 P대학 수산과학대학 

및 환경‧해양대학 10개 학과 조교 선생님께 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지 실시

를 부탁하였고, 설문지 회수 후 불성실하게 응답

한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설문지마다 스크린 

작업을 한 후 최종 1309개의 설문지를 연구대상

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 방법을 위

해 SPSS12.0(Windows용)을 사용하였으며, 수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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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남자(N=628) 여자(N=681)

t
M SD M SD

진로탐색장애 2.52 .63 2.53 .53 .45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2.37

2.55

2.76

2.28

2.76

2.31

2.08

2.46

2.86

.83

.81

.86

.86

.73

.99

.96

.76

.85

2.36

2.71

2.70

2.22

2.97

2.09

2.01

2.43

2.95

.77

.74

.78

.80

.80

.87

.84

.77

.77

.21

3.59 ***

1.42

1.16

4.75 ***

4.26 ***

1.44

.81

1.91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영역 M SD

진로탐색장애 2.53 .58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2.36

2.63

2.73

2.45

2.87

2.19

2.04

2.44

2.91

.80

.76

.82

.83

.78

.94

.90

.76

.81

〈표 1〉진로탐색장애의 평균과 표준편차대학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진로탐색장애를 알

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고,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

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는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성별, 학년별 진로탐색장애

먼저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전체 진로장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면〈표 1〉과 

같다. 진로탐색 전체 평균은 2.5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미래불안이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업정보 부족이 2.87, 경제적 어려

움이 2.73, 자기명확성 부족이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장애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2>, 진

로탐색장애 전체에 대한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로탐색장애 하위요인별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즉 여

학생들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으로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남학생들에 비

해 더 높았으며, 남학생들은 나이문제로 진로탐

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학생들에 비해 높

았다.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요인에 관해 변량분

석 한 결과<표 3>, 먼저 진로탐색장애 전체에서 

p<.01수준에서 학년별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는데, 1학년이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학년, 2학년, 4학년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

애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어려움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1학년

이 가장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자기

명확성 부족은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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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SS df MS F

성별

학년

성별×학년

오차

.172

5.226

2.533

435.754

1

3

3

1301

.172

1.742

.844

.335

.51

5.20**

2.52

**p<.01

〈표 4〉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의
이원변량분석

영 역
1학년(N=313) 2학년(N=344) 3학년(N=350) 4학년(N=302)

F
M SD M SD M SD M SD

진로탐색장애 2.59 .56 2.53 .55 2.55 .60 2.42 .60 4.91
**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2.53

2.69

2.73

2.35

3.03

2.11

2.11

2.56

2.95

.78

.77

.81

.83

.75

.90

.93

.74

.84

2.41

2.63

2.73

2.22

2.98

2.12

2.01

2.43

2.90

.82

.73

.84

.80

.72

.86

.83

.77

.80

2.35

2.71

2.75

2.27

2.81

2.29

2.11

2.45

2.91

.78

.80

.81

.89

.81

.98

.92

.77

.77

2.15

2.50

2.70

2.15

2.64

2.25

1.92

2.32

2.88

.76

.78

.83

.77

.77

.99

.91

.75

.83

12.05***

4.88**

.16

3.00*

16.17***

2.90
*

3.20*

5.15**

.43

*p<.05, **p<.01, ***p<.001

<표 3>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1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

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았다. 직업정보 부족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고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열등감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학년과 3학년에서 높

게 나타났다. 흥미부족은 p<.01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났는데 1학년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ㆍ해양대학 학생들의 서열 및 학년

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표 4〉<표 

5>.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학년별 진로탐색장애 점

수는 유의미하게(**p<.01) 차이가 났다. 그러나 

성별과 학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표 5> 1학년 여학생들이 진

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학

년 남학생들을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남학생들

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N M SD

남

1학년 156 2.55 .59

2학년 166 2.51 .60

3학년 169 2.61 .66

4학년 137 2.37 .66

여

1학년 157 2.64 .54

2학년 178 2.54 .50

3학년 181 2.49 .54

4학년 165 2.46 .54

**p<.01

<표 5>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평균
비교

2. 진로선택과 진로탐색장애

다음으로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

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선택별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표 6〉p<.001수준

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는데, 교수진이 좋아

서, 성적 수준에 맞아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자신의 전공 만족 정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표 7〉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났는데, 전공이 약간 불만과 보통,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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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전공선택 이유 N M SD F

취업전망

적성과 흥미

성적수준

교수진

주위사람 권유

203

363

524

12

199

2.38 .60

2.39 .60

2.63 .56

2.72 .69

2.62 .52

14.69
***

***p<.001

〈표 6〉전공선택이유별 진로탐색장애

전공만족 N M SD F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155

395

505

202

51

2.33 .71

2.43 .57

2.59 .55

2.69 .52

2.56 .53

13.35***

***p<.001

〈표 7〉전공만족별 진로탐색장애

전공이 불만인 학생들의 차후 대처에 따른 진

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표 8〉 p<.05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부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들과 휴학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학생들의 진

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

공불만 차후 대처에 따른 진로탐색장애 점수는 

편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진로탐색 장애 전

체 평균 2.53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공불만차후대처 N M SD F

그냥 있음

전과

편입

휴학해서 생각

복수전공

부전공

85

40

32

51

28

10

2.68 .48

2.69 .48

2.41 .55

2.75 .54

2.66 .56

2.86 .38

2.27*

*p<.05

〈표 8〉 전공불만 차후대처별 진로탐색장애

수강과목 선택기준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

펴보면〈표 9〉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특히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때 진로탐색

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점 받기 

쉽거나 시간표 작성이 편한 과목을 선택할 때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수의 강의 방법을 기준으

로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수강과목선택기준 N M SD F

장래취직 도움 여부

평소 하고 싶은 내용

친구들과 함께 수강

학점 받기 쉬움

시간표작성 편한 과목

교수의 강의 방법

267

356

104

328

15

84

2.48 .60

2.46 .59

2.77 .53

2.58 .56

2.56 .57

2.40 .60

6.30***

***p<.001

〈표 9〉 수강과목 선택기준별 진로탐색장애

직업선택기준 N M SD F

직업 안정성

사회적 인정

보수

일의 내용

인간적 근무환경

적성과 흥미

여가시간활용

사회봉사

발전가능성

근무지역

339

85

255

56

68

358

42

1

68

4

2.62 .55

2.52 .66

2.68 .59

2.48 .60

2.36 .52

2.41 .59

2.58 .51

2.49 .0

2.34 .52

2.71 .51

6.17***

***p<.001

〈표 10〉 직업선택기준별 진로탐색장애

직업선택 기준에 따른 진로선택장애를 살펴보

면〈표 10〉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즉 근무지역이나 보수에 의한 기준에서 직

업을 선택할 때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

던 반면, 발전 가능성이나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11〉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성

과 흥미 학신 부족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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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다.

취업준비 애로사항 N M SD F

적성과 흥미 확신부족

전공과목성적 부족

영어성적 부족

취업시험준비

전공교수의 관심부족

취업정보 부재

본인의 준비 부족

202

116

380

181

46

178

186

2.63 .52

2.53 .64

2.54 .60

2.55 .56

2.41 .68

2.47 .54

2.43 .60

2.52
*

*p<.05

〈표 11〉 취업준비 애로사항별 진로탐색장애

Ⅴ.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해
양대학 학생들이 진로발달과정에서 가장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는 요인은 미래불안과 직업정보부

족이었다. 이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진

로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막연한 불안

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와 다양한 직업세계 및 자

신에게 맞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측

면이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가장 큰 

진로 발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에 의한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본 결

과 진로탐색장애 전체에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들의 경우 자기명확성부족과 직

업정보부족에서 진로 장애를 더 경험하고 있었으

며 남학생들은 나이문제로 진로자애를 더 경험하

고 있었다. 이것은 여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 주장하는 능력이 부족한 

측면에서 진로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남

학생들은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를 서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김은영(2001)에서도 성별에 다른 진로탐색장애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어려움과 직업정보 부족에서, 남학생의 경우 나

이문제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진다.

학년별 진로탐색장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1학년이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가장 높았고 3

학년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년별 차이가 없다고 한 김은영(2001)의 연구결

과와는 대조를 이루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탐색장애는 감소한다는 이연미(2001)의 연구와도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하위요인별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 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등에서 1학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

고, 자기명확성 부족과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에서는 3학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

것은 1학년과 3학년이 진로탐색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1학년

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집단적 특

수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함을 시사하

고 있고, 3학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

로장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향후 조사 분석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시해야한다고 보아진다.

또 성별과 학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로탐색 

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본 결과, 성별

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성차와 학년이 진로탐색장애에 서로 영향을 주지

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진

로탐색장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1학년 

중 여학생이 진로탐색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3학년 남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 특히 1학

년 여학생들과 3학년 남학생들을 초점화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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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해양대학 학생들의 진로탐색장애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로선택 

관련 문항에 따라 진로탐색장애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공선택 이유별 진로선택장애에서는 교수

진이 좋아서, 성적 수준에 맞아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진로 장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성적수준에 맞

추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의 40%를 차

지하기 때문에 대학 당국은 성적위주의 입시전형 

방법을 새로이 개선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 만족 정도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전공에 대해 

약간 불만과 보통, 매우 불만에서 진로탐색장애 

점수가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공만족도

가 매우 불만스러운 경우보다 보통과 약간불만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진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지도 시 전

공 만족도가 보통이나 약간 불만이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문제를 덜 가진 학생으로 착각

하지 말아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공이 불만인 학생들의 차후 대처에 따른 진

로탐색장애를 알아본 결과, 부전공을 하겠다는 

학생들과 휴학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학생들이 지

로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

전공 선택 학생들과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

로 프로그램도 초점화하여 구상될 필요가 있다.

수강과목 선택기준에 따른 진로탐색장애를 살펴

본 결과,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때나 학점 받기 

쉽거나 시간표 작성이 편한 과목을 선택할 때 진

로 장애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수강할 경우 진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

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수강신청에 대한 지

도가 진로지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보아진다.

직업선택 기준에 따른 진로선택장애 결과에서

는 근무지역이나 보수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 발전 가능

성이나 적성과 흥미에 의해 직업을 선택할 때 진

로 장애를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

로 하여금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자신의 적성

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윤리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 시 애로사항에 따른 진로탐

색장애를 살펴 본 결과, 적성과 흥미에 대한 확

신이 부족한 학생들이 진로 장애를 가장 많이 경

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나온 결

과와 연결시켜 보았을 때 대학의 진로지도 및 상

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학생

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

한 심리검사 활동이나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하

여 가능한 한 학생들이 개인별로 진로지도를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본다. 특

히 진로상담에서 심리상담을 도외시하거나 필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로상담 내

담자에게 본래의 진로문제에서 벗어난 심리상담

만을 실시하는 ‘심리적 환원주의’도 문제가 되지

만(김계현, 1994), 심리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관한 상담만을 실시하는 것도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김봉환, 1997). 따라서 

심리적 문제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거나 진

로 장애를 많이 지각하는 내담자들은 심리내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심리상담을 진로상담에 선행하

여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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